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맛 난  음 식 

안지랑곱창골목은 동일 메뉴 음식거리로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다. 전국의 미식가들이 연탄불과 숯불에 

구워지는 곱창의 감칠맛을 찾아 이 골목으로 모여들고 해마다 한바탕 음식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.

글 임형두 기자 · 사진 임귀주 기자 

 대구 안지랑곱창
 “정겨운 골목에서 고소하고 쫄깃한 맛 즐겨요”

한적하던 골목이 오후가 되며 긴 낮잠에서 깨어난다. 

그리고 서서히 기지개를 켠다. 저녁 무렵이 되자 거리

는 불야성을 이루며 더욱 활기에 넘친다. 연탄불에 곱

창을 굽는 식당주인 신모(62)씨가 고기를 연신 뒤집으

며 말한다.

“오늘은 평일이라 이렇지 주말에는 손님들로 골목이 

온통 떠들썩하는 기라요.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외지 

손님이 특히 많지예. 서울, 창원, 부산, 안동 할 것 없

이 천지사방에서 오는 기라.”

대구 남구 대명9동에 있는 안지랑곱창골목. 골목의 길

이는 안지랑네거리에서 룸비니유치원까지 약 500ｍ. 

골목 양쪽에는 곱창식당 49곳이 빼곡하게 늘어서 손

님을 부른다.

안지랑곱창골목은 이름 그대로 돼지 곱창을 주 메뉴 

삼아 그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. 골목을 걷다 보면 연탄

불과 숯불로 곱창과 막창을 굽는 풍경이 장관이다. 서

민과 대학생 등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거리. 

식당 명칭도 쉬운 우리말이 많아 더욱 친근하게 느껴

진다.

식당마다 한 귀퉁이에 검은 연탄이 층층이 쌓여 있다. 

전기와 기름, 가스가 일반화한 21세기의 도심거리에 

웬 연탄일까? 연탄을 구경조차 못해본 신세대들에겐 

이색적인 구경거리가 아닐 수 없다. 어린 시절이나 젊

은 날에 연탄을 때고 살았던 기성세대에게도 아득한 

옛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. 

다시 신씨의 얘기. “곱창, 막창은 역시 연탄불에 구워 

먹어야 제맛인 기라요. 우리 골목은 생길 때부터 연탄 

직화구이가 전통이 돼 있지예. 추운 겨울에 식당마다 

거리 쪽에 비닐 천막을 치고 연탄불을 지피는 이유인 

기라. 물론 실내에서는 가스나 숯불로 굽지예.”

1979년 곱창식당 생긴 뒤 2000년대 골목 형성  

전통시장이던 이 골목이 곱창의 명소로 자리를 잡은 역사는 제법 길다. 1979년 안지랑시장의 한

편에 생긴 ‘충북식당’이라는 상호의 곱창식당이 효시. 지금은 식당 상호를 타인에게 넘겨준 김순

옥 할머니(78)가 그 선구자인 셈이다.

이곳에 곱창식당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서 동일 음식의 골목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

어서라고 한다. 2003년 안지랑곱창번영회가 생기고 행정기관의 지원정책이 적극 추진되면서 서

서히 전국적 명성을 얻는다. 2012년에는 한국관광공사에 의해 전국 5대 음식테마거리로 뽑혔고, 

지난해에는 한국관광명소 100선에 선정됐다. 요즘 유입인구는 평일의 경우 2천여 명, 주말엔 5

안지랑네거리에서 룸비니유치원에 이르는 약 500m 

길이의 안지랑골목. 길 양쪽으로 49개의 곱창식당들이 

나란히 늘어서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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었다. 대구대 간호학과 2학년생이라는 이들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이곳에 와서 맘껏 스트레스

를 푼다고 한다. “음식이 싸고 맛있어요. 양도 많고요. 4~5만원이면 막창 두 바가지에 소주 

10병을 즐길 수 있고요. 정이 많으신 사장님께서 계란탕은 공짜로 주시구요.”

인근 식당에서 곱창 맛에 푹 빠진 50대 부부도 음식 예찬을 그칠 줄 모른다. 그 열정이 마치 

홍보대사와 같다. “한 주일에 세 번꼴로 이 식당을 찾습니더. 제 입맛에 딱 맛는 집이지예. 와

서 고기와 함께 술 몇 잔 들이켜면 스트레스 지수가 확 낮아지는 걸 느끼는 기라예.” 이에 화

답하듯 이곳에서 10년째 곱창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배모씨(50)는 “혼자서 음식 장만하고 

설거지까지 도맡아야 해 몸은 비록 고달파도 손님들이 ‘맛있게 먹었다’고 칭찬해주실 때 정말 

기분이 좋다”며 웃는다. 

곱창의 맛과 멋 알리는 축제 매년 열어 

곱창골목이 확고히 자리잡으면서 이곳에선 해마다 한 차례씩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. 올해로 

4회째를 맞는 ‘안지랑곱창 오감 페스티벌’이 그것. 지난해 제3회 페스티벌은 8월 20일부터 

22일까지 열렸다. 인기가수 공연을 비롯해 곱창 구워먹기 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한

여름 밤을 뜨겁게 달구곤 한다.

안지랑곱창골목은 대구지하철 1호선 안지랑역에서 걸어서 3분이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

있는데 이 골목에 온 김에 주변 관광지도 둘러보면 일거양득이라고 하겠다. 지척에 앞산카페

거리(녹색길)와 앞산자락길, 앞산맛둘레길이 있다. 케이블카를 타고 앞산전망대에 올라보면 

대구 시내를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. 

전성길 안지랑곱창상가번영회 회장은 “주말이면 해외교포는 물론 중국관광객도 우리 골목을 

찾아온다”며 “오는 5월까지 거리의 식당 간판들을 LED(발광다이오드)로 통일해 새 단장하는 

작업이 끝나면 밤거리가 더욱 환상적으로 바뀔 것”이라고 말한다. 입맛은 물론 눈맛 등 말 그

대로 오감을 만족시켜주겠다는 것이다. 

천 명가량. 물론 무더운 여름에는 이보다 훨씬 많다. 

주 메뉴인 곱창과 막창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전국적

으로 인기를 누릴 수 있을까? 돼지의 대장 부위인 곱창은 

값이 싸기도 하거니와 고소하고 담백하며 부드러운 맛이 

일품이다. 직장 부위의 막창 역시 씹으면 씹을수록 식감이 

뛰어나다.

고기를 연탄불이나 숯불, 가스불에 구워 소주나 맥주를 들

이켜며 먹으면 일품이다. 여기에 유채나물, 계란탕, 콩나물

국, 깻잎장아찌, 된장 소스 등을 곁들이면 금상첨화. 물론 

닭발, 삼겹살, 갈빗살 등도 주문해 먹을 수 있다.

곱창과 막창은 역시 연탄불에 구워 먹어야 제격이다. 천막 

없는 야외 화덕에 부담 없이 고기를 구울 수 있는 4월부터 

애호가들의 발길이 더욱 잦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. 야외 

화덕을 위한 비닐천막은 대개 10월 말 설치돼 이듬해 4월 

초 무렵에 치워진다. 손님들로 가장 북적이는 시간대는 저

녁 8시부터 10시 사이. 식당 문은 오후 2시부터 하나둘 열

기 시작해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영업이 이어진다. 

이곳의 곱창과 막창 요리는 주문 방식부터 정감이 있다. ‘1

인분’, ‘2인분’이라고 하지 않고 ‘한 바가지’, ‘두 바가지’라고 

부르는 것. 물론 ‘반 바가지’도 판다. 한 바가지는 보통 세 

사람이 먹기에 적당하다.     

음식 가격은 49개 식당에서 똑같다. 곱창 500g 한 바가지

의 경우 1만2천원이고, 생막창 200g과 삶은 막창 150g

은 각각 8천원이다. 상가번영회 차원에서 분량과 가격을 

하나로 통일했기 때문이다. 

주문할 때는 “이모님, 여기 곱창 한 바가지 추가요!”라고 

외치면 진짜 이모처럼 친근한 주인이나 종업원이 환한 미

소를 짓고 다가온다. 

다른 곱창가게에서 만난 젊은이 4명이 야외 화덕에 곱창을 

굽고 술잔을 주고받으며 홀가분한 저녁시간을 즐기고 있

안지랑골목은 특히 밤이 되면 손님들의 발길로 더욱 북적거린다. 

물론 주말에는 외지인들도 많이 찾는다.

대구 안지랑곱창골목은 
동일 메뉴 음식거리로는 국내에서 
최대를 자랑한다. 온 김에 주변 
관광지도 둘러보면 일거양득이다. 
지척에 있는 앞산카페거리와 
앞산자락길, 앞산맛둘레길이 
바로 그것이다. 물론 케이블카를 
타고 앞산전망대(위 사진)에 
올라보면 대구시내를 파노라마처럼 
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.


